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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다르게! 시·군·구 단위로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체계 세분화

- 국민 요구에 맞춘 지진 재난문자 개선을 위한 단계적 송출 기준 개선 추진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국민에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지진 발생 시 광역시·도 단위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현재의 

방식을 올해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에게 지진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지역에서 지진 규모 3.0 이상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하고,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해당 광역시·도 단위로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되어 있다.

*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기상청 훈령)

  현행 기준으로는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피해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광역적인 지진 재난문자를 수신했을 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개선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지자체의 지진 재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체계로의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상청은 국민 안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에는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송출 범위를 17개 광역시·도에서 250여 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기 위해 송출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기술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민들은 지진 발생 시 자신의 지역에서 실제로 느끼는 지진 진도 

개념의 특화된 지진정보를 빠르게 수신할 수 있게 되어, 더 효과적으로 

지진 피해 예방과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시·군·구 단위의 세분화된 지진 재난문자 송출 

체계로의 전환은 지진이라는 거대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지진 재난 대비를 가능하게 하여,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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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분류하여 발송

채널명칭 분류기준
휴대전화
알림소리

수신거부

위급재난 ㆍ 규모 6.0 이상

휴대전화 
최대볼륨

(최소 40dB 
이상)

불가

긴급재난

가. 국내지진(남한)
ㆍ (지역) 규모 3.5 이상 ∼  6.0 미만
ㆍ (해역) 규모 4.0 이상 ∼  6.0 미만
나. 국내지진(북한)
ㆍ (지역, 해역) 규모 4.0 이상 ∼  6.0 미만
다. 국외지진
ㆍ (지역, 해역) 규모 4.0 이상 ∼  6.0 미만
라. 지진해일
ㆍ 지진해일주의보 발령 시, 지진해일경보 발령 시

가능

안전안내
국내지진(남한)
ㆍ 국내지진(지역) 규모 3.0 이상 ∼ 3.5 미만
ㆍ 국내지진(해역) 규모 3.5 이상 ∼ 4.0 미만

일반문자
 알림 설정값

가능

○ 지진규모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대상지역(국내지진(남한)) 

지 역 해 역 송출 대상지역

규모 4.0 이상 규모 4.5 이상 전국

규모 3.5 이상∼4.0 미만 규모 4.0 이상∼4.5 미만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 km 해당 광역시‧도

규모 3.0 이상∼3.5 미만 규모 3.5 이상∼4.0 미만 반경 50 km 해당 광역시‧도


